
체인파트너스의 암호화폐 거래소 데이빗, 

출시 5일만에 하루 거래량 1,500억 돌파 

 

체인파트너스(대표 표철민, http://chain.partners)는 15일 자사가 출시한 암호화폐 거래소 

데이빗(http://daybit.com)이 출시 5일 만에 하루 거래량 1,5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. 

이는 코인마켓캡(http://coinmarketcap.com) 기준 세계 15위권의 성적이다. 

 

15일 오전 9시 현재 데이빗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1억 3,950만 불로, 원화 환산 

시 1,580억 원에 이른다. 이는 특히 원화 수신이 되지 않는 신생 거래소의 거래금액으로

는 이례적이다. 데이빗은 정부 방침을 준수하기 위해 이른바 ‘벌집계좌’ 형태로 무리하여 

원화 수신을 하지 않고 암호화폐간 거래만 제공하고 있다. 

 

데이빗은 또한 지난 10일 출시와 동시에 ‘거래 투명성 고지'를 발표하고 신생 거래소라

면 대부분 고용하는 시장 조성자(market maker)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. 또한 데

이빗은 일반 투자자가 거래소 또는 토큰 개발사와 거래하게 되는 경우 전 세계 거래소 

최초로 이를 거래내역에 표시해 거래 투명성을 높였다. 그동안 모든 거래소는 거래 상대

방이 거래소이거나 토큰 개발사여도 이를 알려주지 않아 투자자가 거래 상대방이 자신과 



같은 개인인 줄 아는 경우가 많았다. 

 

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는 “데이빗은 지갑 기술 자체 개발과 통신망에서 쓰는 기술을 

이용해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빠른 입출금과 거래 속도를 자랑한다.”며 “앞으로 거래 투명

성과 기술 완성도를 무기로 세계 1위를 향해 우직하게 뛰겠다"는 포부를 밝혔다. 

 

한편 데이빗 거래소는 스웨덴의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이 통신망 용으로 개발한 언어인 얼

랭(Erlang) 기반의 차세대 언어인 엘릭서(Elixir)로 개발된 세계 첫 암호화폐 거래소다. 엘

릭서는 왓츠앱(WhatsApp), 라인(LINE), 리그 오브 레전드(League of Legend) 등 1억 명 

이상의 동시접속자를 가진 세계 최대 규모 서비스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용량 처리 전문 

언어다. (끝) 

 

체인파트너스는? 

체인파트너스는 2017년 7월 연속 창업자인 표철민 대표가 서른 셋에 늦은 군 전역 후 

설립한 한국의 첫 블록체인 컴퍼니 빌더다.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을 직접 

만들고 키우는 일을 한다. 설립 1년만에 DSC인베스트먼트, 캡스톤파트너스, 프리미어파

트너스,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등 한국을 대표하는 투자사들로부터 140억 원의 시리

즈 A 투자를 유치했다. 현재 국내외에서 10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한국의 최대 블록체

인 회사로, ‘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'며 지금껏 한 번도 ICO를 통한 

자금 조달을 하지 않았다. 암호화폐 거래소 ‘데이빗’,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‘폴라리스’, 

이오스(EOS) 블록체인 전문 엑셀러레이터 ‘이오시스’, 토큰 발행 자문사 ‘토크노미아’, 암

호화폐 전문 리서치센터 ‘CP리서치’,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‘코인덕’ 등을 산하에 두고 있

다. 암호화폐 지갑 ‘노바’, 탈중앙화 거래소 ‘이오스닥’ 등 여러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

했다. 미국과 유럽 몰타, 싱가포르, 홍콩 등에 해외 법인을 두고,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

Top5 블록체인 회사가 되기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다. 

 

기사 관련 문의: 

(주)체인파트너스 김성대 홍보팀장 

seongdae@chainpartners.net / 010-3068-8606 


